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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BSTRACT >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 relationship and prediction of the 

math environment with math anxiety in school students. The subjects of this study consisted of 

elementary(361), middle(932) and high school(1,111) students in a metropolitan area. "Mathematics 

Socialization Experience Scale” by Jung(2002) and the "Mathematics Anxiety Test Tool" by Hoe 

(1996) was used for measuring the mathematical environment and mathematical anxiety. The 

collected data were analyzed by using the SPSS 25.0 statistics program. The data were also tested 

with Pearson correlation analysis, multiple regression, and ANOV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ly, the math environment and math anxiety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according to 

the school level. Secondly, the math environment and math anxiety have a significant relationship 

with each other in subfactors. Finally, the regression analyses demonstrated that math 

environments’sub-factors were significant predictors of math anxiety. These results can a 

suggestive foundation for both parents and teachers who guide students in the field of math 

lear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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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

본 연구는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라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차이를 알아보고, 두 변인간의 

상관 및 수학환경이 수학불안에 미치는 설명력을 알아보고자 실시되었다. 연구대상으로 수도권 지

역의 초·중·고등학생 2,404명을 표집하였으며,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측정을 위해 Jung(2002)의 

‘수학적 사회화 경험척도’와 Heo(1996)의 ‘수학불안 검사도구’를 사용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ANOVA, Pearson 상관분석,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수학환경의 점수는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높은 수준이었으며, 

수학불안은 고등학생이 다른 학교급보다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은 부분

적인 상관이 나타났으며, 셋째, 학생들의 수학환경 요인은 어머니 환경과 친구 환경이 수학불안에 

의미 있는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부모와 교사들에게 학생들의 수학 학습현

장에서 시사점이 되는 경험적 기초를 제공할 수 있다.

주요어 : 수학환경, 수학불안, 초등학생, 중학생, 고등학생



초·중·고 학생들의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차이연구 37

Ⅰ. 서 론

학생들의 학업성취와 관련된 관심은 세계 모든 나라들의 궁극적인 시민양성과 연결되고 

국제경쟁력의 차원에서 중요하게 다뤄진다. 한국 학생의 경우 최근까지 보고된 국제성취도 

평가 PISA(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결과에 따르면 수학학업 성취도

는 상위권의 성적을 유지하고 있지만, 흥미, 동기, 자아신념 등은 OECD 국가들과 비교했을 

때 점수가 확연히 낮았으며, 불안도, 삶에 대한 불만족이나 부정감정 등의 정서적 감정점수

는 지속적으로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Jo et al., 2019; Lee & Lee, 2015).

수학의 교육과정 속에서 반복되어 훈련된 문제풀기 학습으로 학생들의 성적은 높게 나올 

수 있지만, 학생의 관심이나 흥미와 상관없이 강제 되어지는 교육과정에서 정서적 영역의 

점수는 낮게 나오는 경향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고등학교 시기의 능력을 측정

하는 PISA 및 TIMSS(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와 같은 국제 비

교 평가에서 꾸준히 상위권 나라에 포함되는 성취에도 불구하고 대학교 이후의 수학에 대한 

한국의 국제적 입지는 별로 주목할 만하게 나타나고 있지 않다(Choi et al., 2014; Hwang & 

Lee, 2019). 이것은 수학에 대한 한국 학생들의 인식이 단순히 입시와 진로를 위한 수단적인 

방법으로만 인식된 결과로써 교육과정 단계 내 수학성취의 단적인 면을 보여주고 있다. 이

러한 결과는 교육관계자들이 학생들의 인지적·심리적·발달적 측면에서 수학정서와 관련

된 변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관심과 그러한 변인을 밝히려는 노력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따라서 초등교육에서부터 고등교육에 이르기까지 현행 학습 교육과정에서 학생들의 발달 

시기에 따라 겪게 되는 인지·정의적 특성과 함께 내·외재적인 변화에 적응하는 과정에서 

발현되는 각 개인의 환경특성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수학과 관련된 대부분의 연구에서는 

학습향상, 학생들의 선행학습 실태조사 및 성취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인으로서 학급 내 성

적, 월평균 가구 소득, 교과 흥미 및 자신감과 상급학교 진학, 학벌위주 사회 인식 등 주변의 

환경적인 요인을 주된 영향으로 제시하였으며(Kim et al., 2014), 이러한 환경의 중요도에 따

른 수학에 대한 흥미도 및 성취도, 수학 교수법의 효과성을 다루어왔다(Choi & Sang, 2019; 

Kim, 2018a; Kim, 2020; Ko, 2020; Lee & Lee, 2015). 

한편, 학생들의 발달수준에 따른 심리적인 환경을 연구한 사례는 발달적 측면에서 학교교

육 시기에 학습으로 인해 인지발달이 활발하게 진행되는 초등학교 시기부터 구체적이고 추

상적인 학습 과정을 겪으며,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는 중학교와 고등학교 시기의 수학학습은 

학생 개개인의 노력이나 참여도가 중요하다고 하였다. 그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지 및 기대

하는 심리적 환경에 대한 인식도 함께 다루어져야 할 필요가 있다. 심리적인 변인 가운데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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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인들에게도 자주 경험되는 불안 심리는 통제가 가능한 적절한 정도에서는 문제가 되지 않

으나 정도가 심한 경우에는 부적응 현상이 나타나 일상에 어려움을 가져온다. 특히, 학생들

의 경우 언어와 관련된 학습불안에 있어서 말하기, 읽기와 관련된 불안 및 수학과 관련된 불

안 연구에서는 불안의 요인이 높을수록 학습활동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

다(Kim, 2021; Kim & Kim, 2022; Lee & Kwon, 2019). Kim(2021)은 수학불안에 대한 교사의 

영향력에 관한 연구에서 수학을 두려워하고 싫어하게 되는 수학불안은 초등학교 시기부터 

시작될 수 있으며, 이러한 수학불안을 겪는 학생들은 낮은 수학성취를 보인다고 하였다. 

초등학교 시기에는 학생들의 인지적 학습이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가정을 벗어나 학교

라는 공간에서 다양한 지식을 이해하고 습득한다. 그리고 초등학생들은 새로운 내용을 학습

하면서 흥미와 관심, 호기심이 활발히 작용하고 성공 혹은 실패와 같은 다양한 경험을 통해

서 자신감과 성취감을 고취시켜 자신의 진로를 결정하게 된다(Lew, 2017). 중학교 시기는 학

생들의 인지적 학습 단계에서 추상적인 사고가 활발히 일어나는 시기로, 더욱 폭넓은 지식

을 깊이 있게 다루며, 학교에서 지내는 시간이 많아지고 또래들과의 관계에서 더 자극을 받

으며, 경쟁과 협동을 통해 학습하며, 고등학교 시기는 상급학교 진학을 목표로 한 대학입시

와 관련해서 고등학생들뿐만 아니라 부모, 교사 모두가 학생의 수학 점수에 많은 관심을 가

진다(Lew, 2018; Hwang & Lew, 2019). 

이와 같이 학생들은 각각의 발달 시기에 따라 다른 특성과 환경을 경험하게 된다. 그러나 

학생들의 발달 수준에 따라 수학을 경험하는 환경에 대한 연구는 찾아보기 힘들며, 특히 학

교급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본 연구는 거의 없는 실정이다. 또한 이러한 환경이 수학불안과 

어떠한 관련성이 있으며, 예측할 수 있는 설명력에 관한 연구도 찾아보기 힘들다. 단순히 수

학지식을 습득하는 학습이 아닌 수학에 대한 주변인들의 관심과 학습자의 흥미와 욕구를 자

극할 수 있는 요인 즉, 가정에서 부모와의 관계, 교실에서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는 교실 분

위기를 만드는 또래들 간의 관계와 교사와의 관련성을 포함하는 환경이 학생들의 수학불안

에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살펴보는 연구가 필요하다.

초·중·고 학생들의 발달에 따른 시기별 학습환경 조성을 위해서 학생들의 불안요인의 

경향성을 확인하는 것은 교육환경에 상호 영향을 주고받는 학습자와 현장에서 학생들을 지

도하는 교사, 부모 등 모두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을 것이다. 이에 본 연구를 통해 초·중·

고등학생의 학교급별에 따른 각 시기별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 차이를 통합적으로 확인하

고자 다음과 같은 연구문제를 설정하였다. 

첫째,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은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둘째,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은 어떠한가?

셋째,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환경의 설명력은 어떠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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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 이론적 배경 

수학불안은 일반적으로 수학 학습과정에서 일어나는 긴장이나 걱정 또는 우려를 나타내

는 상태로 Richardson & Woolfolk(1980)는 일상생활에서 수식을 활용하는 상황과 학습하는 

장소에서 수의 조작과 문제해결을 원활히 하지 못하는 긴장 및 불안한 감정이라고 정의하였

고, Tobias & Weissbrod(1980)는 수학적 문제를 풀 때 발생되는 공포, 무기력, 정신적 혼란 

같은 상황이라고 언급하였다(as cited in Heo, 1996). 

일정 수준의 불안은 긴장감을 동반하여 자신의 학습계획을 확인하고 학습활동을 점검하

는 등 학습활동에 도움을 줄 수도 있지만 지나치게 누적된 불안감은 수학학습을 하고자 하

는 동기 요인을 떨어뜨리고(Hannula, 2006; Hwang & Lew, 2018; Malmivuori, 2004 July 

14-18), 수학에 대한 두려움과 혐오감의 부정적 느낌을 주게 되어 학습에 대한 기피 현상이 

나타날 수 있다. Richardson & Suinn(1972)와 Fennema & Sherman(1976)은 수학불안에 대한 

연구에서 수학에 대해 생각하거나 수학 문제를 풀 때 생기는 불편함이나 걱정 등의 부정적 

감정이 수학불안이라 제시하였는데 이러한 연구를 기반으로 Heo(1996)는 수학 태도, 신념, 

정서에 대한 정의와 수학학습에서 나타난 정의적 요인의 특성, 수학에 대한 정서와 학업성

취도의 관계를 검증하여 변인 간의 상호관련성을 확인하였다. 

Buckly(2016)는 수학에 대한 불안감의 정도가 낮을수록 효과적인 학습전략을 사용할 수 

있으며, 자기조절 또한 향상되는 반면 수학을 학습하는 과정에서 지나친 불안은 시험에 대

한 긴장, 부정적인 자기평가와 관련된다고 하였다(as cited in Kim, 2018b). 수학 불안이 높은 

학생은 수학과 관련된 상황을 위협적으로 인식하고, 이런 심리적 상태는 수학학습에 부정적

인 영향을 미쳐 수학을 회피하거나 수학에 대한 공포증으로 발전되어 수학과 관련된 학업성

취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게 될 수 있으며(Park et al, 2019), 이러한 심리적인 문제는 발생한 

뒤에 치료하기보다는 예방 차원에서 미리 다루는 것이 중요하다(Kim, 2018b)고 하였다. 수학

불안에 대한 연구는 불안상태의 학생들을 효과적으로 다루어 성공적인 학습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한 방법이 될 수 있고, 성공 경험의 증가는 진로 선택에 영향을 미칠 수 있

는 계기가 된다(Lee & An, 2016). 

한편, 학생들의 학습환경과 관련된 연구로는 가정환경을 학생들의 성취와 관련지어 살펴

본 Tannenbaum(1999)의 연구가 있다. Tannenbaum(1999)은 가정환경을 물리적 환경(지위환

경)과 심리적 환경(과정환경)으로 구분하였는데, 물리적 환경으로는 주거지역, 경제적 수준, 

부모의 직업, 학력 등이며, 심리적 환경으로는 집안의 지적 자극과 격려, 부모와의 의사소통, 

관심과 조언 등으로 보았다. 부모의 지적 자극과 격려나 지원, 인정 등의 심리적 특성은 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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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준다(Lew, 2018). Jimerson et al.(1999)의 종단연구 결과에서도 지적 

자극이 풍부한 가정환경과 자녀의 교육에 대한 부모의 관여가 자녀의 성취 향상에 도움이 

되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자녀의 학문적 역량에 대한 부모의 기대가 자녀들의 학업성취에 

긍정적인 영향을 준다고 하였다(Der-Karabetian, 2004; Lew, 2018). 또한, 대부분의 학습이 

발생하는 학교 교실의 분위기는 학생에게 매우 중요하며, 교사, 급우 등의 집단 구성원과의 

관계는 학습자의 심리적 안정감이나 불안감을 가지게 하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Trickett & 

Moos(1973)는 교실의 객관적인 물리적·구조적 환경보다 개인이 주관적으로 지각하는 교실

의 심리적, 사회적 특성이 행동과 적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보았으며, 교실 환경의 

주요한 요소로 교실의 심리, 사회적 환경을 제시하였다(as cited in Lew, 2010; Oh & Oh, 

2018). 또한, 성취와 관련된 교사의 행동 특성과 교수 환경의 특성, 학습능력을 다룬 연구에

서 교사의 행동 특성과 교수 환경의 특성은 학업성취와 관련성이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Jeon & Jeong, 2003; Rivkin et al., 2005).

이처럼 학습환경이란 학습자를 둘러싼 긍정적, 부정적인 자극 모두를 의미하며, 이는 학

습자의 학습효과성에 영향을 준다고 할 수 있으며, 수학과 관련한 주변의 심리적 환경 분석

은 학생들이 느끼는 수학불안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추측할 수 있다. 학생들의 학습은 대부

분 학교 교실 안에서 이루어지므로 교실에서 일어나는 또래와의 관계, 교사와의 경험, 수업

시간에 대한 인식 등을 포함한 교실환경은 학생의 학업성취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환경변인

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Lew, 2018). 이러한 가정환경과 교실환경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학

습환경을 중심으로 초·중·고등학생의 수학 학습환경과 불안에 대한 시기별 변화에 대해 

확인하는 연구는 학생들의 수학적 학업성취 이외에도 안정적이고 의미 있는 학습환경을 조

성하여 교육과정 속에서만의 성취가 아닌 성인 이후의 학업에 대한 열의를 지속하게 하는 

데에도 의미가 있다. 

Ⅲ. 연구방법

1. 연구대상

본 연구대상은 서울시에 소재한 초·중·고등학교에서 임의로 선정된 2,404명을 대상으

로 하였다. 세 개 초등학교에서 4학년은 127명, 5학년은 103명이었으며, 6학년은 131명으로 

초등학생은 총 361명이었다. 네 개 중학교에서 1학년은 278명, 2학년은 231명이었고, 3학년 

423명으로 중학생은 총 932명이었다. 일곱 개의 고등학교에서 1학년은 488명, 2학년은 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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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 3학년은 166명으로 고등학생은 총 1,111명이었으며, 초등·중등·고등학생 전체 2,404명

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2. 연구도구

가. 수학환경 검사

Bruno(1998)는 수학적 사회화 경험의 영향을 주는 주요 성인을 부모와 교사로 보았으며, 

Schunk & Pajares(2002)는 아동과 청소년의 발달 특성상 또래 집단의 영향력이 매우 중요한 

시기임을 주장하면서 교실에서 친구들과의 사회적 경험을 측정하는 문항을 포함하였다. 이

를 반영하여 Jung(2002)은 아버지, 어머니, 교사, 친구로부터 언어적, 비언어적으로 경험되는 

수학과 관련된 환경(경험)을 측정하기 위하여‘수학적 사회화 경험 척도’를 개발하였다. 

네 개의 하위요인으로 구성되었으며, 어머니 요인 10문항(예: 우리 어머니는 내가 수학을 잘

하도록 많이 격려해 주신다)이며, 아버지 요인 10문항(예: 우리 아버지는 내가 수학을 잘하

도록 많이 격려해 주신다), 교사 요인 10문항(예: 나의 담임선생님은 수학을 좋아하는 편이

다), 친구 요인 9문항(예: 내 주변에는 수학을 잘하는 친구들이 많이 있다)으로 총 39문항이

다. 각 문항은‘전혀 아니다’의 1점부터‘아주 그렇다’로 평정하는 Likert 5점 척도이며,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학습에 대한 사회적 격려나 지지와 함께 모델링 효과가 높은 것을 의미

하였다. 원 검사 신뢰도 Cronbach α는 .72∼.84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Cronbach α는 

.76∼.78로 나타났다. 

나. 수학불안 검사 

수학불안요인을 측정하기 위해 Fennema & Sherman(1976)의 수학불안검사(Mathematics 

Anxiety Scale: MAS)를 국내 중등학생들을 대상으로 개발하여 타당도를 검증한 Heo(1996)의 

‘수학불안 검사 도구’를 사용하였으며, 초등학생에게는 Lee(2000)의 요인분석을 통해 타

당화한 초등학생용 수학불안 검사를 사용하였다. 

초등학생 검사는 8개의 하위요인인 부모태도요인 4문항, 교사태도요인 4문항, 수업방식 

요인 4문항, 수학에 대한 태도요인 6문항, 학습정도요인 6문항, 시험요인 5문항, 성적요인 5

문항, 교과요인 5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39문항이다. 중·고등학생 검사는 5개의 하위요

인으로 ‘수학교과요인 15문항’, ‘수학성취요인 12문항’, ‘수학인지요인 14문항’, 

‘수학수업요인 8문항’, ‘교사요인 6문항’으로 구성되었으며, 총 55문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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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등학생과 중등학생의 하위요인별 설문의 내용을 참고하여 성인태도(교사 및 부모, 예: 

수학점수가 나쁘면 혼날까봐 걱정된다), 수학수업(수업방식, 수학태도, 예: 수학내용이 어려

울 때 긴장되고 불안하다), 학습정도(부정적 생각, 예: 수학은 아무리 해도 문제 풀기가 어렵

다), 수학성취(시험, 성적, 예: 수학성적이 떨어져서 부담스럽고 성적을 올리기 어렵다), 교과

변인(예: 수학교과서를 보면 머리가 아프고 답답하다)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수학불안의 

점수는 ‘전혀 아니다’부터 ‘아주 그렇다’까지 5점의 Likert 척도로 점수가 높을수록 수

학불안이 높은 것을 의미한다. 원 검사 신뢰도는  .86 ~ .93이었으며, 본 연구에서의 신뢰도 

는 .89 ~ .94로 나타났다. 

다. 분석방법

본 연구의 자료 분석을 위해 SPSS 25.0 통계프로그램을 사용하였으며, 초·중·고 학교급

별에 따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차이를 살펴보기 위하여 변인들 간의 차이를 기술통계와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통해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다음으

로 두 변인 간의 Pearson 상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환경의 설명력을 

확인하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Stepwise regression analysis)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결과 및 해석

1.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 및 수학불안의 차이

가.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과 하위변인의 차이

초·중·고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의 하위변인들 간 차이를 확인하고자 일원분산분석

(One-way ANOVA)을 실시하였고, 그 결과는 다음 <표 1>과 같다.

요인 학교급(N) M(SD) F p Scheffé

어머니

초등학교(361) 2.96(.366) 

1.256 .285
중학교(932) 2.92(.393) 

고등학교(1,111) 2.94(.382) 
전체(2,404) 2.93(.384) 

<표 1> 학교급별 수학환경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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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학환경은 학교급별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고(F=3.941, 

p<.05), 사후분석 결과 초등학생이 중·고등학생보다 수학환경의 점수가 의미 있게 높은 것

을 알 수 있었다. 하위요인별 분석을 살펴보면 수학환경의 하위요인 중 교사와 함께 하는 수

학환경(F=42.489, p<.01)은 초·중·고등학생 순으로 높았고, 친구환경(F=3.045, p<.05)은 고

등학생이 초등학생보다 유의미하게 높은 점수를 보였다.

나.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불안과 하위변인 간 차이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불안의 하위변인들 간 차이를 확인한 평균 차이 분석결과는 다음 

<표 2>와 같다. 

아버지

초등학교 2.91(.401) 

.138 .871
중학교 2.90(.413) 

고등학교 2.90(.387) 

전체 2.90(.390) 

교사

초등학교 3.10(.392) 

42.489 .001 3<2<1
중학교 2.95(.374) 

고등학교 2.89(.355) 

전체 2.94(.374) 

친구

초등학교 2.78(.421) 

3.045 .048 1<3
중학교 2.82(.405) 

고등학교 2.84(.384) 

전체 2.82(.398) 

수학환경
(전체)

초등학교 2.94(.255) 

3.941 .020 2,3<1
중학교 2.90(.278) 

고등학교 2.89(.267) 

전체 2.90(.270) 

요인 학교급(N) M(SD) F p Scheffé

성인태도

초등학교(361) 2.36(.932)

15.903 .001 1,2<3
중학교(932) 2.30(.830)

고등학교(1,111) 2.50(.762)

전체(2,404) 2.40(.821)

수학수업

초등학교 2.38(1.061)

107.722 .001 1<2<3중학교 2.57(.923)

고등학교 3.07(.900)
전체 2.77(.975)

<표 2> 학교급별 수학불안의 차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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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급별에 따른 수학불안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가 있었고(F=29.128, p<.01), 사후분

석 결과 고등학생의 수학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성인태

도, 수학수업, 학습정도 요인에 있어서는 고등학생의 수학불안이 가장 높았고, 수학성취에서

는 중학생의 수학불안이 가장 높았으며, 교과 요인에서는 초등학생과 고등학생의 불안이 중

학생보다 의미 있게 높았다. 

이와 같은 결과는 고등학생이 초등학생과 중학생보다 수학에 대한 불안이 전반적으로 높

아 수업시간 중 기호나 수식에 대한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교사의 평가나 부모의 걱정이나 

기대 등에 오히려 위축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중학생은 상급학교 진학과 관

련되어 수학 성적이나 성취에 대한 불안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교과 요인에 있어서 초등

학생은 고학년의 경우 기존의 사칙연산에서 벗어나 새로 제시되는 수학적인 내용을 포함하

고 있는 수학 교과목과 수업시간에 이해가 어려워지는 시기로 불안이 높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다. 고등학생은 입시경쟁으로 인해 전체적으로 수학불안이 높으며 중학생은 상급학교

로의 진학으로 인한 수학점수 등의 수학성취에 대한 불안이 있으며, 초등학생은 교과목 난

이도 부분에서 불안이 있어 학교급별로 수학불안의 요인이 서로 상이한 점을 알 수 있다.

2. 학교급별에 따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

학생들의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Pearson의 상관계수를 산출하

였으며, 각 학교급별로 상관을 살펴보았다. 연구결과는 다음 <표 3>, <표 4>와 같다.

학습정도

초등학교 2.24(1.028)

53.173 .001 1,2<3
중학교 2.34(.807)

고등학교 2.65(.731)

전체 2.47(.829)

수학성취

초등학교 2.47(1.018)

11.115 .001 1,3<2중학교 2.59(.589)
고등학교 2.46(.540)
전체 2.51(.654)

교과

초등학교 2.55(1.132)

19.066 .001 2<1,3
중학교 2.33(.763)
고등학교 2.54(.758)
전체 2.46(.833)

수학불안
(전체)

초등학교 2.40(.929)

29.128 .001 1,2<3
중학교 2.43(.704)
고등학교 2.64(.649)
전체 2.52(.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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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머니 아버지 교사 친구 전체

성인태도 -.056** -.033 .008 .149**  .026

수학수업 -.069** -.059** -.056** .120** -.021

학습정도 -.085** -.064** -.041** .137** -.017

수학성취 -.026 .024 .049* .175** .081**

교과 -.055** -.020 -.030 .112** .004**

수학불안(전체) -.068** -.038 -.020 .154** .012

 <표 3> 전체 학생의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관계 

 * p<.05, ** p<.01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하위요인별 관계를 살펴보면 전체적인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나

(r=.012, p>.05), 하위요인 간의 의미 있는 상관을 볼 수 있다. 어머니 환경은 학생들의 수학

불안(r=-.068, p<.01)과 부적상관이 나타났으며, 친구 환경은 수학불안의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r=.112 ~ .175, p<.01)이 나타났다. 어머니의 격려와 지지 정도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낮아지며, 친구와의 상호작용이나 모델링 등의 활동은 경쟁적인 면을 자극하여 학생들의 불

안이 높아진다고 예측해 볼 수 있다. 아버지와 교사환경은 수학수업과 학습정도의 불안과 

의미있는 부적상관(r=-.064 ~ -.041, p<.01)을 보였으나 전체적인 불안은 상관이 나타나지 않

았다. 

 * p<.05, ** p<.01
 
초등학생의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하위요인 간 상관분석 결과에서 어머니 환경은 수학불

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부적 상관으로 나타났고(r=-.243 ~ -.149, p<.01), 아버지 환경은 수학

어머니 아버지 교사 친구 전체

 성인태도 -.149** -.039 .045 .187** .026

수학수업 -.217** -.053 .029 .154** -.024

학습정도 -.241** -.132* -.007 .128* -.088

수학성취 -.159** -.046 .038 .181** .014

교과 -.243** -.093 -.092 .034 -.145**

수학불안(전체) -.227** -.082 .000 .149** -.052

<표 4> 초등학생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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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안의 하위요인에서 수학이 어렵다고 생각하는 학습정도의 불안감과 부적 상관이 나타났

다(r=-.132, p<.05). 또한, 교사 환경에서는 수학불안 하위요인 전체가 유의미하지 않았으며, 

친구 요인은 교과요인을 제외한 모든 요인에서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128 ~ .187, 

p<.01). 즉, 초등학생은 어머니의 수학에 대한 지지와 격려 환경이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낮

아지게 되고, 친구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초등

학생의 수학불안을 낮추기 위해서는 어머니의 수학환경 경험을 높이며, 친구와의 수학환경

에서 비교하는 경험을 낮추어 경쟁으로 인식하여 불안감이 높아지지 않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함을 시사하는 것이다.

 * p<.05, ** p<.01

중학생의 경우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하위요인 간 상관관계는 다음과 같다. 어머니 환경과 

아버지 환경은 수학불안의 성인에 대한 두려움, 수학수업, 학습정도의 요인과 부적 상관으

로 나타났고(r=-.103 ~ -.077, p< .05), 친구 요인은 수학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 상관

(r=.071 ~ .197, p< .05)을 나타냈다. 즉, 중학생은 초등학생과 유사하게 어머니와의 수학경험

이 많을수록 수학불안이 낮아지고, 친구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다.

 * p<.05, ** p<.01

어머니 아버지 교사 친구 전체

 성인태도 -.091** -.091** -.034 .097** -.042

수학수업 -.103** -.101** -.041 .071* -.062

학습정도 -.085** -.077* -.404 .098** -.036

수학성취 .035 .067* .051 .197** .126**

교과 -.043 -.013 -.029 .132** .019

수학불안(전체) -.071* -.057 -.026 .126** -.009

<표 5> 중학생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관계  

어머니 아버지 교사 친구 전체

성인태도 .006 .027 .062* .177** .096**

수학수업 .008 -.023 .000 .131** .042

학습정도 -.023 -.018 .019 .164** .051

수학성취 -.002 .027 .057 .169** .089**

교과 .101 .010 .001 .138** .057

수학불안(전체) .001 .003 .028 .175** .074*

<표 6> 고등학생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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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등학생의 경우는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이 정적 상관으로 나타났다(r=.074, p< .05). 하위

요인에 관해 살펴보면 부모와 교사 환경은 수학불안과 유의한 상관관계가 나타나지 않았지

만, 친구 환경 요인은 수학불안의 모든 하위요인과 정적인 상관으로 나타났다(r=.131 ~ .177, 

p<.01). 고등학생은 초·중학생과 다르게 어머니와의 수학환경적 요인이 수학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는 작용하지 않았으며, 친구와의 수학적 환경은 비교와 경쟁 등을 자극하는 요인으

로 작용하기 때문에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알 수 있었다. 

3.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환경의 설명력

학생들의 수학불안이 수학의 심리적 환경을 구성하는 부모 환경, 교사 환경, 친구 환경들

의 요인에 의해 얼마나 설명되는지를 알아보기 위해 단계적 회귀분석을 실시하였고, 그 결

과는 다음 <표 7>과 같이 나타났다. 

<표 7> 학교급별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환경의 회귀분석 

종속
변인 

구분 단계
독립
변인

B β t R² 수정된 R² F

수학
불안

초등
학생

1
2

어머니
친구

-.576
.413

-.227
-.255

-4.411
-4.984

.051

.086
.049
.080

19.454***

16.758***

중학생
1
2

친구
어머니

.218
-.195

.126
-.109

3.860
-3.255

.016

.027
.015
.025

14.899***

12.824***

고등
학생

1
2

친구
아버지

.296
-.106

.175
-.063

5.920
-2.019

.031

.034
.030
.032

35.045***

19.610***

전체
1
2

친구
어머니

.282
-.217

.154
-.115

7.649
-5.537

.024

.036
.023
.035

58.501***

44.942***

 *** p<.001

학생들이 경험하는 수학환경의 하위요인들은 수학불안에 의미 있는 설명력을 나타냈다. 

자세히 살펴보면 초등학생의 경우 어머니와 친구의 설명력이 각각 4.9%와 3.1%로 나타났고, 

중학생의 경우는 친구의 설명력이 어머니보다 약간 높았는데 1.5%, 1.0%의 순으로 나타났

다. 초등학생의 결과에서 어머니 환경과 친구 환경이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였으며, 어머니 

환경은 부적인 설명력을 보여주었고, 친구와의 수학환경이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정적인 설명력을 나타냈다. 이는 앞서 제시한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상관에서 나타난 어머

니의 수학환경이 수학불안을 낮추며, 친구 환경 요인이 수학불안을 증가시키는 결과와 동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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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고등학생은 친구와 아버지의 설명력이 3%, 0.2%로 나타나 친구들과 

수학 학습과 관련하여 상호작용하면서 우려나 걱정 등의 감정이 불안에 영향을 주는 것임을 

알 수 있었으며, 어머니보다는 아버지 요인이 의미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전체 학생들의 수

학불안에 영향을 미치는 환경요인은 2.3%, 1.2%로 나타난 친구, 어머니의 순으로, 의미 있는 

설명력이 있음을 알 수 있었다.

Ⅴ. 논의 및 결론

본 연구에서는 초·중·고 학교급별 수학환경과 수학불안의 각 변인들 간 차이를 알아보

고, 수학환경에 대한 수학불안의 상관관계 및 설명력은 어떠한지 확인하고자 하였다. 수도

권 내 초·중·고등학생 총 2,404명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분산분석과 상관관계 및 회귀분

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학교급에 따른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간 차이

가 있었으며, 상관 및 설명력에 있어서도 의미 있는 결과가 도출되었다. 연구결과를 요약하

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학교급별 수학환경의 수준에 있어서 초등학생의 수학환경 점수가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수학불안의 경우에는 고등학생의 수학불안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수학환경의 가장 높은 점수를 나타낸 초등학생의 경우에, 학습을 시작하는 단계에 있으며, 

부모와 교사의 관심, 격려와 지지를 받고, 또래와의 관계에서도 관심과 성취수준을 공유하

면서, 스스로 자신의 또래와 비교를 시작하며 지내는 환경임을 알 수 있었다. 불안이 가장 

높게 나타난 고등학생의 경우는 입시와 수학적 성취의 결과가 진로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이

는 것이 고등학생에게 부담을 주며, 어려운 난이도의 수업시간에 대해 불안을 높게 경험하

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전 수준이나 상태에 대한 기초가 없는 학생들은 수학 수업 중에 배웠

지만 기억하지 못하는 기호나 수식에 대해서 걱정과 두려움이 많고, 따라서 주변 성인들의 

기대와 평가에 대해 위축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중학생의 경우도 불안이 초

등학생보다 높았는데, 이는 공부한만큼 나오지 않는 수학 점수나 교과 영역에서 이해되지 

못하는 부분에 대한 불안이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수학환경의 하위요인에서 초등학생의 경우 교사 환경이 가장 높은 점수로 나타났으며, 고

등학생은 친구 환경 점수가 높았다. 이는 학습환경을 이루는 가정환경(부모)과 교실환경(교

사, 친구) 가운데 교실환경의 운영 주체가 되는 학교에서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학교급별 지

도 시 유의해야 할 것을 의미한다. 중학생들의 학년에 따른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의 차이를 

연구한 Hwang & Lew(2018)는 중학생들의 수학성적과 수학불안이 학년에 따라 차이가 있으

며, 3학년은 1, 2학년보다 수학점수와 수학불안이 가장 높았음을 확인했는데, 이는 학교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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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아질수록 불안이 높아지고 있음을 확인한 본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또한, Ko(2020)는 수학

불안 감소 처치 프로그램개발 연구에서 고등학생들이 중학생보다 수학불안이 더 높으므로 

학생들의 수학불안 감소를 도울 필요가 있다고 한 관점과도 유사하다. 

둘째, 전체 학교급에서 수학환경과 수학불안 상관은 어머니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불

안이 낮고, 친구들과의 수학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높았다. 초등학생의 경우에 

어머니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수학불안이 낮아지는 경향이었으나, 친구 환경 점수는 불안과 

반비례하였다. 중학생의 경우 어머니 환경과, 아버지 환경 점수가 높을수록 불안이 낮아지

는 경향이었으나 친구들과의 비교, 모델링 활동은 역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

등학생의 경우 부모와 교사 환경과의 상관은 나타나지 않았으며, 친구 환경의 점수가 높을

수록 불안점수가 높아지는 경향을 나타냈다. 이는 친구 환경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모

델링이 되거나 모르는 문제를 질문할 수 있는 친구가 있고,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많은 환경

일수록 수학불안이 높아지는 것을 나타낸다. 

학교급이나 학년에 따라 수학불안과 관련된 변인 간의 상관관계가 변화할 수 있어(Kim, 

2018a), 현행 교육과정 속의 학생들에게 학업성취만큼이나 중요하게 강조되는 불안 등의 심

리적 상태는 동료와 같이 지내는 인적 환경 요인의 영향성을 지속적으로 파악하고 강조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학업성취의 학교급별 변인 차이 연구(Ahn et al., 2005)에서는 초·중·

고등학생들이 지각하는 유능감, 가정의 심리적 환경, 학교환경(교사행동, 교수환경)이 초등

학생 가정의 심리적 환경특성 중 가족관계의 친밀성에, 중·고등학생은 가정의 심리적 환경 

특성에서 부모가 얼마나 감독하는지의 수준에 따라 학업성취의 수준이 달라진다는 결과를 

제시하여 학교급별로 상관 변인이 상이함을 알 수 있다. 

셋째, 수학불안에 대한 수학환경의 상대적인 예측력을 분석한 결과 학생들은 수학불안에 

대한 어머니와 친구의 환경에서 의미 있는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초등학생과 중

학생의 경우는 어머니 환경이 의미 있는 설명력을 보여주었으며, 이는 수학불안을 낮추는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초등학교와 중학교 학생들에게 어머니의 환경 변인이 수학불안을 낮

추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것이라 볼 때, 어머니의 지지 및 지원과 모델링이 되어주는 것은 지

속적으로 수학불안을 낮추도록 영향을 미치는 것임을 짐작해 볼 수 있다. 

초등학생과 중학생은 가정에서 보내는 시간이 비교적 높을 수 있으며, 이는 함께 시간을 

보내는 주양육자가 수학에 대하여 관심이 있으면서 긍정적인 분위기를 제공할 때 수학불안

이 낮아지는 경향임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수학불안을 포함한 수학에 대한 부정적 태도를 형

성하는데 학생의 부모가 중요한 요인으로 설명한 것과 같은 맥락이다(Kim, 2018a). 또한, 수

학점수를 잘 설명하는 주요한 수학환경으로 어머니와의 경험요인, 수학불안을 잘 설명한 것

으로는 친구들과의 경험요인(Hwang & Lew, 2019)이라 밝힌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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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 및 교사의 지지 변인의 중요성으로 인해 학생들이 수학에서 모르는 부분에 대한 문제

해결이 가능하도록 환경적 변인을 고려한 교사의 세심한 지도가 필요함을 언급한 바 있는 

연구결과(Lew, 2018)와 유사하다. 따라서 초등학생과 중학생의 수학학습 지도 시에 어머니

의 가정양육태도와 친구들과의 상호협동적인 학습환경도 함께 고려할 것임을 제안할 수 있

는 근거가 된다. 

한편 어머니의 생각이나 행동을 관심이나 지지로서 대체적으로 긍정적으로 생각하며, 긍

정적인 경험을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친구 환경은 그렇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초

등학교부터 또래 내에서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있거나, 모르는 것을 물어보며, 모델링을 하

는 관계는 또래와의 비교와 경쟁 분위기 속에서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고등학교

에서 더욱 강조되는데, 친구들과의 학습환경이 대입위주로 진행되는 상황에서 또래를 경쟁

상대로 인지하여 수학을 잘하는 친구가 모델링이 되기보다는 걱정과 우려 같은 부담요인으

로 작용하여 수학에 대한 불안을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학습환경에

서 또래들 간의 경쟁을 강조하거나 지나치게 학습에 대한 비교를 제시하기보다는 서로 협력

할 수 있는 학습환경을 제시하는 것이 불안을 낮추고 학습효과를 끌어 올리는데 바람직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학생들의 학습수학환경에서 가정환경(부, 모)과 교실환경(교사, 친구) 중심으로 

이루어진 연구로 학생 개인의 자아개념이나 학습효능감과 같은 심리적 환경까지는 반영되

지 못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수학불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서 친구와의 

환경에 대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래와의 관계에서는 함께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서로에게 물어보기도 하고, 배우기도 하면서 성장과 발전의 관계가 될 

수 있으나, 경직된 환경은 경쟁과 비교의 대상이 되어 학업성취의 수준에 따라 긴장하는 구

도를 유발할 수 있다. 동료들과 협동하며, 문제를 푸는 경험 혹은 수학학습을 하면서 일상 

문제를 해결하는 경험과 같이 협동심이나 안전감을 느낄 수 있는 경험을 제공해준다면, 동

료 또래와의 개입과 관여에 대한 불안이 낮아지는 가능성이 있을 것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또한, 수학 불안이 포함된 국내의 초등학생 수학불안 연구가 미비하다고 언급하였듯이(Kim, 

2018b), 본 연구에서처럼 초등학생의 경우 고학년만을 기준으로 하여 저학년까지 확대된 연

구가 필요로 하며, 본 연구내용을 기반으로 학생들이 성장하기 위해서 배우고 있는 모든 학

습에서 불안에 관한 구체적이고 심층적인 연구가 지속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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